
입학식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는 14기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
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교수님과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교직원 그
리고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학생을 대표하여 환영사를 맡은 원우회장 임태규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의 입학을 축하할 기회를 얻어 영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학식조차 무산되
었던 재작년, 그리고 비대면으로 입학식을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렇
게 직접 만나 뵙고 축하할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중단돼버렸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상황이 조금 나아지나 싶었지만 아직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치열했던 입시를 마치고 아주대학
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첫발을 내딛게 된 신입생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년간의 여정을 시작하는 신입생 여러분들께 저의 1년
간 학교생활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서로 합력하는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수
님들의 열정적인 지도, 교직원분들의 세심한 지원, 원우들 간의 끈끈한 신뢰, 
이러한 구성원 간의 노력이 합력의 지혜를 이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
혜의 근간 위에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이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입생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합력의 지혜의 바탕에는 배려와 인내
가 존재합니다. 배려하고 인내하는 3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를 이해
하고 품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원하는 것을 하지 못
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칙
을 지키며 인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입생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동행’하는 
교수님, 선배들, 동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에 귀 기울여 주
십니다. 저도 많은 피드백과 꼼꼼한 첨삭지도를 통해 학업적으로 큰 도움을 받
았습니다. 선배님들은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많은 학업 자료를 제공해 주셨
고, 학교 생활에 관하여 질문할 때마다 친절히 답변해주셨습니다. 이제 선배 
역할을 하게 된 저를 포함한 13기들은 14기 후배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언제든
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동기’들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
다. 결국 학교 생활에서 가장 의지하게 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대
상은 동기들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저는 동기들 덕분에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학교 생활한 것 같습니다. 14기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도 서로에게 좋은 
동기가 되어 많은 추억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